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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피해조사과    채규남 과장, 박수진 사무관(5863)
덤핑조사과       고재강 과장, 권순심 사무관(5872), 이선덕 주무관(5877)
불공정무역조사과  정병락 과장, 김종윤 사무관(5882)

무역위원회, 활엽수 합판에 대해
덤핑방지관세 계속 부과키로

- 유아동용전동차 및 레이더디텍터의 특허권 침해 
불공정무역행위는 무혐의로 판정 -

□ 무역위원회(위원장 신희택)는 ‘17. 2. 17.(금) 제363차 회의를 개최하고,

(사)합국합판보드협회가 요청한 말레이시아산 및 중국산 활엽수 합판의 

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 건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말레이시아산 

3.96~38.10%, 중국산 4.57 ~ 27.21%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해 부과해 

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.

* 말레이시아산은 ‘11.2월부터, 중국산은 ‘13.10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임

ㅇ 무역위원회는 국내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현지실사, 공청회 등 조사를

실시한 결과, 이들 국가의 생산 및 수출 확대 여력, 덤핑률 등을 감안

할 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종료되면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

또는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연장 부과

하기로 최종 판정했다.

* ‘15년 합판(활엽수) 국내시장 점유율(물량 기준) : 국내산 33%, 말련산 13%, 중국산 17%,

인도네시아산 16%, 기타 21%

ㅇ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

장관은 조사 개시일(‘16. 5. 10.)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

부과의 연장을 최종 결정한다.



□ 이와 함께, 무역위원회는 ㈜헤네스 및 ㈜디제이피가 각각 자사의 특허권을

침해한 혐의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한 3건을 판정한 결과, 모두 

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했다.

ㅇ ㈜헤네스는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중국산 유아동용 전동차를 수입․

판매한 국내업체 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하였고, ㈜디제이피는 

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레이더 디텍터를 제조해 러시아로 수출한 국내

업체 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했으나, 무역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이 

모두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.

ㅇ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판정은 수출입통관자료 및 양 당사자 의견교환 등

서면조사와 더불어, 현지조사 및 기술설명회를 통해 이용 가능한 자료에 

근거해 이루어졌다.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피해조사과 

박수진 사무관(044-203-5863), 덤핑조사과 권순심 사무관(044-203-5872)과, 

이선덕 주무관(044-203-5877), 불공정무역조사과 김종윤 사무관(044-203-5882)에게 

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붙임1  합판 최종판정 개요

□ 조사 개요 

ㅇ 요청인(요청일) : (사)한국합판보드협회(‘16.3.3.)

ㅇ 피요청인 : 말레이시아 신양 등 9개社, 중국 난닝진룬 등 8개사

ㅇ 재심사대상물품  

- 품명 : 합판(Plywood)
*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들어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방향이 직교토록 접착시킨
적층판으로, 두께 6mm 이상인 후판(厚板) 제품 (침엽수합판 제외)

- 용도 : 거푸집 타설용, 건축 내·외장재, 가구, 마루판, 포장재 등

□ 국내시장 현황 (‘15년 기준)

ㅇ 국내생산자 : 선창산업(주), 이건산업(주), 성창기업(주) 등 5개사

ㅇ 국내시장규모 : 약 6,800억원 / 약 130만㎥

* 활엽수합판 국내시장 점유율(물량 기준) : 국내산 33%, 말련산 13%, 중국산 17%,

인도네시아산 16%, 기타 21%

□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 부과(안)

공급국 공급자 연장조치
건의수준

말레이시아

신양, 포레스컴, 신양빈툴루, 제드티, 메나완 5.50%
수부르 티아사 5.19%
자야 티아사 3.96%
화센 4.45%
시노라 38.10%
그 밖의 공급자 8.76%

중국

난닝 진룬 5.19%
꿰이강 동하이 4.57%
꿰이강 웨이추앙, 꿰이강 지에셍, 광시 링샨 웨이추앙 5.29%
지엔타오 5.88%
뤼천, 산동 신강, 창해, 성저, 리안윤강얀타이 27.21%
그 밖의 공급자 17.48%

□ 그 동안의 조사경과

ㅇ 조사개시일 (’16. 5. 10.), 공청회(’16. 10. 22.), 최종판정(’17. 2. 17.)



붙임2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·판정 개요

 1. 유아동용 전동차 특허권 침해 조사건 (2개 사건 병합)

□ (개요) ㈜헤네스는 국내업체 A社와 B社가 자사의 특허권*을 침해한

물품을 각각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

조사를 신청('16.6.9.)

* 특허 제1116328호(유아동용 전동차의 조향장치 및 그 제어방법)

□ (조사경과) 조사개시 결정('16.6.23) → 당사자 의견교환('16.7.22 ~ 11.23) →

현지조사(‘16.9.26, 10.5, 10.14, 11.9) → 기술설명회(‘16.11.24) → 무역위 

의결(‘17.2.17)

□ (무역위 의결) A社와 B社가 각각 수입한 유아동용 전동차는 ㈜헤네

스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바, 이를 수입․판매한 행위는 불공정

무역조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

 2. 레이더 디텍터 특허권 침해 조사건

□ (개요) ㈜디제이피는 국내업체 C社가 자사의 특허권*을 침해한 물품을 

국내 제조하여 러시아로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('16.7.18)

* 특허 제1308083호(광대역 주파수 검출기기)

□ (조사경과) 조사개시결정(‘16.9.7) → 당사자 의견교환(‘16.9.30 ~ ’17.1.16) → 
현지조사(‘17.1.4~1.5) → 기술설명회(‘17.1.20) → 무역위 의결(‘17.2.17)

□ (무역위 의결) C社가 제조․수출한 레이더 디텍터는 ㈜디제이피의 

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바, 이를 제조․수출한 행위는 불공정무역

조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


